1.법정에서 제대로 따지려면 영어로 잘 당당하게 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.

한국인 통역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, 백해부익합니다. 물론 대답은 알았다(통역인을 준비하겠다고)고 하지요. 그 사람들 준비 못합니다. 2번이나 연기를 하더군요. 속 터지는 줄 알았지요. 결국은 통역인을 준비 못하더군요. 그냥 전 경험 잘 했다고 위안을 했지요. 그것도 이 사회에 대한 공부한 셈이니까요.

 

2.일단 법정에 나가면 좀 감해지거나 가벼운경우(예를 들어 속도위반 10킬로/아워 정도)는 없애줍니다.

무거운 위반(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. 또 깍아주려나 하고 또 왔냐면서 호통을 치는 것을 봤거든요. 휴-,)은 안 봐줍니다.

 

3.제 경우도 속도 위반이었는데, 1단계만 내려주는 걸 선택하든가,  아니면 벌점(3점, 아마도 20킬로정도 넘었던것 같슴)을 깍아줄까 하면서 선택이었습니다. 전 벌점 3점만 없는 걸로 택했는데, 돈을 깍을 걸 그랬습죠. 왜냐면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깐, 벌점은 3년에 15점 미만이면 없어진다나 뭐 그랬던것 같아요.

 

4. 제가 아는 분의 경우는 법정 신청하지 않고(어차피 아주 크게는 이득볼게 없거든요. 조금 나아진다고 보지만) 법정 바로 앞의 창구가 많이 있는데, 그중 아마 젤로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, 그 창구는 그 자리에서 딜 하면서 벌금을 내는 곳입니다.  법정비화로 예약을 하고 어쩌면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 창구에서 딜해서 그냥 해결을 하시는 것이 훨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시간적으로, 비슷한 이득으로도..

 

참고가 되시길..

